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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사회자본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분석

: 혼인상태와 성별을 중심으로

서 지 원 (방송대 조교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이 노후의 삶의 질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혼인상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의 인구학적 배경, 건

강, 소득,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등의 영역에 포함된 변수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3,909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남성 1,648명, 여성 2,261명). 먼저 전체 노인 집단

에서 회귀분석이 가능한 혼인상태의 남성과 여성, 사별한 남성과 여성 등 각각 4개의 부분회

귀분석 모델이 선정되었다. 회귀분석모델에는 건강, 경제생활, 가족관계 등에 걸친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주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사회자본 

변수인 국가의 노후보장제도(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모

임, 정당 및 시민단체) 참여변수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지역,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가

주택 소유여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집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의 효

과를 보면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 변수에서는 성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네트

워크 변수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우선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에서 혼인상태의 남녀노인은 모두 공통적

으로 종교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의 경우 동창

회․향우회․종친회 참여가, 여성의 경우 여가모임 참여가 각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별한 집단의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의 효과를 보면 국가의 노후보장

제도 신뢰도 변수와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에서 모두 성차가 드러났다. 사별한 남녀노인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가 공통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 여

성 집단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변수 역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한편, 사회

적 네트워크 변수의 효과를 보면, 사별한 남성노인의 경우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별한 여

성노인의 경우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참여가 삶의 질에 긍정

적인 효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혼인상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노년

기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자본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고령화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